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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의 영향 

국 문 요 약 

     창업이나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에서 창업실패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재정
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MZ세대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실증 분석하였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적요인(가용자금부족),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은 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실패두려움간의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MZ세
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스트레스회피, 위험회피, 가용자금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실패두려움은 MZ세대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실패두려움은 심리적요
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및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
적요인인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매개효과는 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의도 관련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MZ세대의 창업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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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창업은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MZ 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의 창업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며, 특히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Al Halbusi et al.,2024).

기존 연구들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다루어 왔으며(Games et 
al., 2023), 특히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MZ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MZ 세대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MZ 세대가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특성들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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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주로 재정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
으며(Tehseen et al., 2021), 심리적, 행동적 요인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탐구되
지 않았다(Zhao et al., 2021). 따라서 MZ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적, 심리적 및 행동적 요인이 창업실패부
담감에 미치는 영향의 심층 분석을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창업 의도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재정적 요인(가용자금부족), 심
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행동적 요인(힘든일회피)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이 두려움을 완화하여 MZ 세대의 창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MZ세대와 창업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용어로 두 세대를 함께 지칭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대에 성
인이 된 세대로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분류된다. Z세
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디지털네이티브 라고도 불린다(Bhalla et al., 2021). 이러한 MZ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하여 디지털 친화성, 높은 교육 수준과 개방적 사고방식, 경험 중시
와 속도 및 편의성 선호라는 특징을 가진다(이경화, 2024). 이 세대는 디지털과 급변하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배경은 창업과 연관해서 몇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디지털친화
성이다. MZ 세대의 디지털 기술 통합은 이들의 창업가적 접근 방식을 크게 좌우한다. 이들은 디지털 도구, 플
랫폼 및 소셜 미디어에 능숙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이러한 디지
털 능력은 기술 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게 해주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이경화(2024)
는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단순한 기술 숙련자가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기술적 유창함을 
비즈니스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여 민첩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창출한다고 했다. 둘째, 사회적 책임이
다.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성 및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한다. 이들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인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비즈니
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들의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실천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며, 이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 기반과 공감한다. Bulsara & Sharma (2023)는 MZ 세대의 스타트업은 사
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경험중심이다. MZ 세대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며, 이는 이들의 창업에서도 반영된
다. 이들은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 접근, 맞춤형 서비스 및 효율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한 경험 중심의 접근 방식은 즉시성과 개인화를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한다. 
Hindrawati et al. (2023)은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개인화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
여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강조하는 고객 중심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뛰어나다고 했다. 

MZ 세대의 스타트업은 강력한 디지털 친화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 그리고 뛰어난 경험 제공 능력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혁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 유창함, 윤리
적 고려, 그리고 소비자 선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의 영향

벤처혁신연구 제7권 제3호(통권20호)143

이와 같이 MZ 세대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창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창업 과정에서
의 동기와 도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MZ 세대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창업실패두려움(fear of startup failure)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 창업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패를 수치스럽거나 굴욕
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며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두려움은 기업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 의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Cacciotti et al., 2016; Lee et al., 2020; 
Lee et al., 2021).

 2.2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실패두려움

가용자금부족(lack of accessible finance)은 벤처 캐피털, 정부 지원금, 은행 대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
미한다(Marshall et al., 2020).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
에, 사업의 생존 가능성과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Tehseen et al., 2021). 

이처럼 가용자금부족은 창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자는 초기 비용 관리, 성장 단
계의 운영 지속, 필요한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반면, 재정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여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다(Caniëls & Motylska-Kuźma, 
2023). 재정적 자원의 부족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재정적 자원이 충분
하지 않다고 느끼는 창업자는 잠재적인 손실을 흡수하거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손실 수준이 높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커진다(Caniëls & Motylska-Kuźma, 2023). 

창업가들은 위험 회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와 고된 일에 대한 저항과 같은 심리적 장벽에 자주 직
면한다. 심리적인 동기부여 내지 격려 등은 종종 창업활동에 있어서 촉매제로 여겨진다(Elia et al., 2020; 
Ferasso & Grenier, 2021). 하지만 자원 부족과 정부 지원 부족 등의 제도적 장벽도 창업가의 성공을 크게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도 창업가의 활동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Fattah et al., 2021). 따라서 재정 자본은 여전히 스타트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
이다(Marshall et al., 2020; Tehseen et al., 2021). 많은 창업가들은 자원을 조달해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담보와 견고한 실적이 요구된다(Van Rijnsoever & 
Eveleens, 202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자금 부족이 창업행동에 큰 장벽이 된다고 했다
(Fattah et al.,2022).
젊은 창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가
족과 친척에게 의존하게 만든다(Campopiano et al., 2017).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의 부족은 창업
가의 역량을 제한하고(Morgan & Sisak, 2016), 젊은 창업가들 사이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
들 수 있다(Kollmann et al., 2017).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부족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위험회피와 창업실패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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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aversion to risk)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Sahinidis et al., 2020).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창업자는 혁신적이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회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성장과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Zhao et al., 2021).  

이와 같이 위험회피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창업자는 초기 사업 시
작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은 창업자는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여 창업 활동에 소
극적이 된다(Al Halbusi et al., 2024). 

Hofstede(1983)에 따르면, 낮은 불확실성 회피 수준을 가진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야망적이며 물질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돈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장려된다. 반면, 높은 
불확실성 회피 수준을 가진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경
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위험 감수) 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위험 회피)이 상당히 일관되며, 이를 위험 성향이라고 부른다(Zhao et al., 2021).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간에 따라 위험 성향의 일관성은 의문을 받아왔다. 이는 실증 연구에서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
수하는 동시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Sahinidis et al., 2020). 
예를 들어, 미국의 114명의 경영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Segal et al. (2005)는 위
험 감수성이 기업가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위험 감수 경향의 차이는 
다소 미미하게 나타났으며(Sexton & Bowman, 1984), 기업가의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Wang & Wong, 2004). 따라서 위험 회피는 창업행동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되며,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위험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스트레스회피와 창업실패두려움

스트레스회피(aversion to stress)는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
을 의미한다(Doerr, 2021).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창업자는 사업 운영에서 높은 압박
과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 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 Halbusi et al., 2024).   

스트레스 회피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adia 
& Abdelmegeed(2024)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회피는 이집트 기업가들 사이에서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Marjolein & Caniëls(2023)는 높은 스트레스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창업 의도를 
저해하고, 창의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oerr(2019)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회
피와 같은 높은 강인성이 창업을 추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창업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들의 헌신도와 회복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Doerr(2021)는 금융 위기 이후의 스트레
스 회피가 창업 활동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스트레스 회피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H3: 스트레스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힘든 일 회피과 창업실패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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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 회피(aversion to hard work)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Zhang 
et al., 2017). 힘든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힘든일 회피는 창업 초
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기 때
문에 창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Sahinidis et al., 2020).

이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또는 실패 시 받을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는 심리적 이유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다(Rachel et al., 2024). 이러한 회피 행동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장과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창업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힘든일 회피는 실패에 대한 두
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창업 활동에서 힘든일 회피는 창업자의 목표 달성 능력을 저해하고, 이는 창업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킬 수 있다(Al Halbusi et al.,2024). 반면 높은 헌신과 힘든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하
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실패두려움이 줄어들고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rradinna & 
Arlena, 2023).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힘든일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창업실패두려움(fear of failure in enterpreneurship)은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으로 
인해 도전적이거나 위험이 따르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Boso et al., 2019). 
창업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시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만
들어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Lin & Wang, 2019). 이처럼,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가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창업가의 의지, 행동 및 결과에 영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실
패두려움은 창업가정신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기부여 역할을 할 수 있다(Tang et al., 2024). 실패두
려움은 창업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특정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희망과 회복력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은 이러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ong, 2022). 전반적으로 실패두려움은 창업가적 행동과 결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업가적 맥락에서 이 두려움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Games et al., 2023). 창업실패두려움이 독립변수로 사용된 경우에 의하면 창업실패두려움이 클수
록 창업의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창업실패두려움을 완화하는 전략은 창업의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Al Halbusi et al.,2024). 창업에 있어 실패두려움의 매개 효
과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Kollmann et al. (2017)은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과 창업의도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패두려움은 창업열정, 동기부
여,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Duong,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H6-2: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위험회피와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H6-3: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스트레스회피와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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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 모형   

<표 1>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가용 자금 
부족

금융 자원에 접근하
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
하는 상황

나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

Marshall et al., 
2020; 

Tehseen et al., 
2021

현재의 자금 상황으로는 내가 계획한 창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으로 느낀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내가 계획한 창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위험 회피
잠재적인 손실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
하려는 경향

나는 창업을 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Sahinidis et al., 
2020; 

Zhao et al., 2021창업을 통해 실패할 경우의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두려
움이 있다.

  H6-4: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힘든일회피와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창업실
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가용자금부족, 위험회피, 스트레스회
피, 힘든일회피를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창업의도를 설정하
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는 그림1. 연구모형과 같다.

 3.2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이하의 MZ세대(4년제 대학교의 1~2학년생을 제외
한 3학년 또는 4학년 이상 대학생)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또는 연령 할당 없이 무작위 방
식으로 설문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중 유효한 2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은 표 1과 같다



MZ 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의 영향

벤처혁신연구 제7권 제3호(통권20호)147

현재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자 창업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
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창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생각이 나를 막
고 있다.
창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나 비용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레스 
회피

심리적 또는 감정적
으로 부담이 되는 상
황을 피하려는 경향

나는 창업을 할 때 예상되는 스트레스 요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Doerr, 2021

창업을 통해 느껴질 수 있는 강한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의 능력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
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힘든 일 회피
노력과 인내가 요구
되는 작업을 피하려
는 경향

나는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편이다.
Zhang et al., 2017; 

Sahinidis et al., 
2020

일의 양이나 난이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
다.
나는 창업을 할 때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
을 느낀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다.

창업 실패 
두려움 

새로운 도전을 시작
하는 데 있어 창업가
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

나는 창업실패 시 사업투자자금의 손실이 부담스러운 편이다.

Boso et al., 2019; 
Lin and Wang, 

2019

나는 창업실패 시 가정파탄 위험이 부담스러운 편이다.
나는 창업실패 시 신용도 하락 및 실패자 낙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
는 편이다.
나는 창업실패 시 자신감 상실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편이다.
실패부담감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창업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려는 동기와 의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편이다.

Sutrisno et al., 
2024;

나는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다.
나는 머지않아 창업할 계획이 있다. 
나는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할 생각이다.
나는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는 내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다.

<표 2> 응답자 특성 요약

특성 빈도 %

성별
남성 99 49.5

여성 101 50.5

연령대
20대 46 23.0

30대 154 77.0

학력

고등학교졸업 24 12.0

전문대학졸업 21 10.5

대학졸업 136 68.0

대학원졸업 19 9.5

 3.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이 50.5%, 여성이 49.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77.0%, 20대가 23.0%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8.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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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β C.R. p CR AVE Cronbach‘ 
α

가용자금부족

fin5 .646 fixed

.940 .798 .830
fin3 .622 8.804 ***
fin2 .819 8.479 ***
fin1 .798 8.451 ***

위험회피
ra5 .721 fixed

.925 .805 .788ra4 .783 9.030 ***
ra3 .736 8.795 ***

스트레스회피

sa6 .651 fixed

.953 .775 .851

sa5 .691 8.176 ***
sa4 .677 7.988 ***
sa3 .748 8.627 ***
sa2 .761 8.757 ***
sa1 .595 7.124 ***

힘든일회피

hw6 .589 fixed

.945 .779 .805
hw5 .504 5.907 ***
hw4 .651 7.164 ***
hw3 .807 8.176 ***
hw2 .814 8.211 ***

창업실패두려움 

fb2 .687 fixed

.945 .811 .838
fb3 .757 9.265 ***
fb4 .843 9.971 ***
fb5 .733 9.025 ***

창업의도 
ei3 .729 fixed

.929 .813 .803ei4 .893 9.489 ***
ei5 .674 8.765 ***

Ⅳ. 연구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항목 간 집중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AMOS 24.0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 ML)을 활용했다. 가용자금부족, 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힘든일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측정 모형 분석)은 χ²/df = 1.659, RMR = .044 RMSEA = .058, GFI = .858,  AGFI = 
.819,  NFI = .904, TLI = .906,  CFI = .92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N/DF (χ²/df) 값은 1.659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RMR = .044, RMSEA = .058도 기준치(우종필, 2022)에 부합하는 수치
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별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5 이상을 보였으며, 개념 신뢰성은 모두 .9 이
상을 나타내고 있다. AVE는 모두 .7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므로 집중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의 결과 Cronbach‘ α 값은 스트레스
회피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험회피 .7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은 이들 사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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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가용자금부족 위험회피 힘든일회피 스트레스회피 실패두려움 창업의도 AVE 제곱근

가용자금부족 1 .893

위험회피 .125 1 .897

힘든일회피 .024 .360** 1 .883

스트레스회피 .132 .356** .444** 1 .880

실패두려움 .228** .353** .302** .415** 1 .900

창업의도 -.151* -.196** -.113 .056 -.207** 1 .902

  *. p< .05,    **. p< .01

모든 변인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므로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본 연구의 데이터는 단일 출처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를 평가
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 요인 검정을 적용했다(Harman, 1967). 분석결과는 기준치(50%미만)를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의 분산값이 22.67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통 방법 분산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내며, 측정 방법이 데이터에 큰 왜곡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

 4.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해당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 (1981)가 제안한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AVE)과 상관관계 계수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AVE 제곱근 값이 상관관
계 계수보다 클 때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AVE 제곱근 값이 모든 상관계수
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4.4 가설검정결과

가용자금부족이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64, CR값이 2.61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 가용자원부족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
다는 채택되었다. 

위험회피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97, CR값이 2.867로 유의확률 .05에
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 위험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스트레스회피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277, CR값이 3.878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3 스트레스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
다는 채택되었다. 

힘든일회피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05, CR값이 1.472로 유의확률 .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4 하드워크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
이다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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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정 결과 

Path β C.R. P 검정결과

가용자금부족 --> 실패두려움 .164 2.617 .010 채택

위험회피 --> 실패두려움 .197 2.867 .005 채택

스트레스회피 --> 실패두려움 .277 3.878 .000 채택

힘든일회피 --> 실패두려움 .105 1.472 .143 기각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197 -2.523 .012 채택

<표 6> 매개효과 가설검정 결과

Path Effect β LLCI ULCI 검정결과

가용자금부족--->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116 -.020 .253

기각
indirect .032 -.001 .078

위험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175 -.333 -.017

채택
indirect -.039 -.115 -.001

스트레스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262 -.101 .422

채택
indirect -.055 -.115 -.002

힘든일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106 -.260 .048

채택
indirect -.021 -.067 -.008

그림2.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 검정 결과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회피, 위험회피, 가용자금부족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실패두려움이 MZ세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97, CR값이 –2.523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5 창업실패두려움이 MZ세대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Bootstrapping을 10,000회 실시하여 검정하
였다. 유의성 검정은 LLCI와 ULCI사이에 0의 존재유무로 판단하였다(Hayes, 2022). 즉 사이에 0이 존재하면 
유의하지 않고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검정한 결과 위험회피, 힘든일회피, 스트
레스회피는 실패두려움을 매개로하여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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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논의

첫째, 재정적요인(가용자금부족),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은 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가용자금부족)과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MZ 세대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는 경제적 불
안정과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최근의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주요 경제적 하락기를 
겪으면서, 이들은 재정적 불확실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은 자금 확보가 어려울 때 창업의 리스크
를 더 크게 느끼게 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세대는 위험과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경향
이 있다. 경제적 불황과 고용 불안을 겪은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이들은 창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크게 느끼며,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킨다. 또
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들은 다수의 실패 사례를 접하며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MZ 세대는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높은 가치를 두는 편이라고 한다. 스트
레스 회피 성향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압박과 불확실
성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이들에게 특히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실패두려움간의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이전 세대와 달리 MZ 세대는 단순히 힘든 일을 피하기보다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
러 연구에 따르면 MZ 세대는 일에서 개인적인 성취감과 사회적 가치를 찾으려 한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맞
지 않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Gallup(갤럽) 조사에 따르면 MZ 
세대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따라서 고된 일에 대한 회피가 직접적으로 실패에 대
한 두려움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MZ 세대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는 힘든 일을 피하는 대신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
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 기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을 찾을 수 있다. 2020년 Deloitte(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MZ 세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힘든 일에 대한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회피, 위험회피, 가용자금부족순으로 나
타났다. 스트레스 회피가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는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직업 선택 시 스트레스 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다. 창업 과정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예: 자금 관리, 고객 확보, 경쟁 대응 등)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스트레스 회피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구체적
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업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MZ 세
대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가용 자금 부족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
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금융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엔젤 투자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은 초기 자금 부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많은 정부 및 비영리 기관들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MZ 세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시
키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MZ 세대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접근성 덕분에 자금 조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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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자금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스트레스 회피가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금 부족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실패두려움은 MZ세대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손실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이로 인
해 MZ 세대는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보다 실패로 인한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창업 의도를 약화시킬수 있다. 특히 MZ 세대는 안정성과 보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이 이들의 창업 의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창업실패두려움은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및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창업의도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적요인인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매개효과는 검정되지 않았다. 
심리적요인은 개인의 내면적 성향을 반영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위
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은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창업 의도를 약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성향도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키며, 이는 창업 의도를 저하시킨다. 힘든일을 회피하려는 행동적 요
인은 심리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업 의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반
면, 재정적 요인인 가용 자금 부족과 창업 의도 사이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가용 자금 부족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일 수 있다. MZ 세대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자금 조달 수단을 통
해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는 자금 부족이 직접적으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자금 부족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
로 추론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이 MZ 세대
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창업 의도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
성을 재확인하며, 미래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힘든 일 회피
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행동적 요인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재고찰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행동적 요인이 심리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요인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발견은 이 두
려움이 단순한 결과가 아닌,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심리적 요인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창업 의도
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MZ 세대를 위해, 위험 관리 교육을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는 창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용 자금 부족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이고, 창업 의도
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1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MZ 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의 영향

벤처혁신연구 제7권 제3호(통권20호)153

첫째, 본 연구에서 힘든 일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적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행동적 요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과 행동적 요인(힘든일회피)
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요인(예: 자기 효능감, 성취 동
기)과 행동적 요인(예: 결단력, 인내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
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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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Z Generation's Fear of Startup Failure : Effects of 

Financi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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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among the MZ 
generation(Millennials and Generation Z). The research focused on financi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affecting this fear of failure and employed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data collected 
from 200 members of the MZ generation.

Key findings included: Financial factor(lack of accessible fina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fear of startup 
failure. Psychological factors(aversion to risk and aversion to stress)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fear of 
failure. The influence of  behavioral factor(aversion to hard work) on fear of failu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se, aversion to stress had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aversion to risk and lack of 
accessible finance. Fear of startup fail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mong the MZ generation. 

Furthermore, fear of startup failur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ctors(aversion to risk and 
aversion to stress) and behavioral factor(aversion to hard 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financial factor(lack of accessible fina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not tested.

These findings contributed academically by offering a more detaile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Practically, the results suggested ways to mitigate the fear of failure to 
enha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the MZ generation.

Keyword: MZ gener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ear of failure, financial factor, psychological factors, behavior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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